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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This study investigated consumer grape recognition and preference, to improve grape quality. The questionnaire 
explored consumption frequency, purchasing locations, amounts purchased, general preferences, seedless/seeded 
preference, and external/internal quality factors. Answers to 5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oth descriptively 
and quantitatively using SPSS for Windows (Version 14.0). The principal results were as follows: 46.1% of respondents 
purchased at wholemarket; 38.5% purchased 3-5 bunches at any one time; 76% preferred grapes to other fruits; 
and 49.8% purchased bigger (and not smaller) grapes. Most customers preferred seedless grapes. The most important 
external quality factor was bunch fullness and the most significant internal factor was sweetnes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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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론
1)

포도는 다른 과수에 비해 소득이 높고, 경쟁력 있는 작목

으로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포도 재배면적은 연평균 7%

씩 증가하여(1) 1992년에 14,957 ha에서 146,346 M/T를 생

산하였고, 2000년에는 29,200 ha에서 475,594 M/T를 생산

하여 불과 8년 만에 재배면적은 약 2배, 생산량은 3.3배 

증가하였다(2). 하지만, 그 후로 수입포도의 증가로 인해 

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22,000 ha를 기록하고 

있으며, 포도생산량 역시 381,000 M/T로 감소하였다(3-5). 

국민 1인당 포도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

구미 선진국 수준인 10.2 kg을 소비하였지만(6), 2005년 1인

당 소비량은 7.9 kg에서 2006년에는 6.8 kg으로 감소하는 

추세이다(3). 이는 일부 중동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주 높은 

수준으로 프랑스,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거나 거의 

비슷하며 아시아의 주변국 중에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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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(7). 

최근 대형유통업체의 국내진출,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시

장 참여, 전자상거래와 TV 홈쇼핑 같은 디지털 유통의 도입 

등으로 소비지의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, 더

욱이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고품질·안전 

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유통업체들은 일정 등급

의 표준규격화된 신선하고,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기를 

희망하고 있다(8). 다른 품목들 중에서 특히 과일류는 품질 

및 상품성의 차이가 훨씬 다양하여 출하시기에 따라 품질이 

변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들에게 품질 및 상품성을 

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(9). 또한, 과실의 

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

대한 소비자 선호를 밝혀내고, 이를 지향점으로 하여 품질

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. 과실의 품질을 

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에는 당도, 맛, 크기, 과중, 모양, 색택, 

안전성, 기능성 등이 있다(10). 

신선농산물의 고품질화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

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 ‘고품질’이라는 개념은 매우 

추상적이거나 일부 품질인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가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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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 관행적인 농산

물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, 일관된 등급화 기준에 의한 

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그 

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. 이처럼 농산물의 유통체

계는 여전히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

정하여진 규격과 기준에 따라 농산물의 표준화, 등급화를 

통해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자

의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(11). 

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도의 객관적 품질계량화 기술 개

발을 위하여 소비자의 포도 구매행태를 분석하고, 내적․외

적 품질인자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함으로

서 추상적 개념의 ‘고품질'의 의미를 객관화하고자 하였다.

 

재료 및 방법

조사대상 및 조사기간

포도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

에 거주하는 20-50대 연령층의 남․녀를 대상으로 2008년 

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설문지

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25부(회수율 87.5%)를 회수하였

으며, 이 중 불완전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519부를 통계

처리에 사용하였다.

조사내용 및 방법

포도의 고품질 인자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방법은 연구

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, 조사내용은 조사 대

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포도의 이용실태 그리고 포도의 선호

도에 대하여 3가지 부류로 구성되었다.

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는 성별, 연령, 월평균 소득

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, 보기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

였다. 포도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도의 구입 장

소, 구입 빈도, 구입 단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며, 포도에 

대한 기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도의 선호도, 구입 시 

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인자,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, 

크기의 선호도, 맛의 선호도 그리고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

내용을 제시하였고, 객관식으로 보기 중 해당번호를 선택

하도록 하였다. 이때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인자

에 대한 문항은 색, 흠집 유․무, 포도송이의 충실도, 낱알의 

크기․균일도, 품종, 냄새, 단단함, 안전성(잔류농약), 포도

송이 줄기의 신선도 및 기타 등 10개 특성에 대하여 순위를 

기입하게 하였고,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항은 

단맛, 신맛, 단맛과 신맛의 적절한 조화, 포도 고유의 향미

(맛+냄새), 과즙이 많고 부드러움, 단단함과 아삭함 및 기타 

등 7개 특성에 대하여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. 설문지의 

구성 및 내용은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.

 자료의 분석

본 연구에 조사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program 

(Version 14.0)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값을 구하

였으며, 각 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카이제곱검정

(Chi-square test)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.

결과 및 고찰

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

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. 총 조사대상자

는 519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61명(31.0%), 여자가 358

명(69.0%)으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. 연령별에 따르

면 조사대상자의 20-29세가 272명(52.5%)으로 가장 많았으

며, 30-39세는 132명(25.4%), 40-49세는 67명(12.9%), 50-59

세는 48(9.2%)의 분포를 보였다. 조사대상자의 월수입에 

대하여 100만원 이하는 195명(37.5%), 100-200만원은 140

명(27.0%), 200-300만원은 105명(20.2%), 300-400만원은 

49명(9.4%), 400만원 이상은 30명(5.8%)으로 조사되었다.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

Variable Frequency(N) Percent(%)

Gender
 Male 161 31.0

Female 358 69.0

Age

20-29 272 52.5

30-39 132 25.4

40-49 67 12.9

50-59 48 9.2

Monthly income 
(1,000 won)

〈100 195 37.5

100-199 140 27.0

200-299 105 20.2

300-399 49 9.4

  ≥400 30 5.8

포도의 이용실태

소비자들의 포도 소비 빈도는 Table 2와 같으며, 2-3주에 

한 번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 158명(30.4%)으로 가장 

많았으며,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130명(25.0%), 일주일에 

2-3번이 75명(14.5%), 한 달에 한 번이 74명(14.3%), 2-3달

에 한 번이 52명(10.0%)으로 조사되었다. 남성과 여성 모두 

2-3주에 한 번(32.3%) 포도를 구입하는 빈도가 높았으며, 

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. 연령에 따라서는 20-40대가 2-3주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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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2. Frequency of consuming grapes

Variable Category

Frequency(%)

X2 value2-3 times
/month　

once
/month　

　once
/2-3 week

≥1
/week　

2-3 times
/week　 Others Total　

Gender
Male 20(12.0) 32(19.2) 54(32.3) 33(19.8) 19(11.4) 9(5.4) 167(100.0)

9.806NS

Female 32(9.1) 42(11.9) 104(29.5) 97(27.6) 56(15.9) 21(6.0) 352(100.0)

Age

20-29 33(12.0) 34(12.3) 81(29.3) 59(21.3) 48(17.4) 21(7.6) 276(100.0)

58.704
***30-39 15(11.9) 24(19.0) 47(37.3) 30(23.8) 5(4.0) 5(4.0) 126(100.0)

40-49 1(1.4) 8(11.6) 23(33.3) 21(30.4) 15(21.7) 1(1.4) 69(100.0)

50-59 3(6.3) 8(16.7) 7(14.6) 20(41.7) 7(14.6) 3(6.3) 48(100.0)

Monthly income (1,000 won)

<100 17(9.4) 18(10.0) 53(29.4) 43(23.9) 43(23.9) 6(3.3) 180(100.0)

76.739
***

100-199 18(12.3) 16(11.0) 46(31.5) 34(23.3) 15(10.3) 17(11.6) 146(100.0)

200-299 5(4.5) 29(26.1) 30(27.0) 30(27.0) 12(10.8) 5(4.5) 111(100.0)

300-399 3(5.9) 9(17.6) 25(49.0) 10(19.6) 3(5.9) 1(2.0) 51(100.0)

≥400 9(29.0) 2(6.5) 4(12.9) 13(41.9) 2(6.5) 1(3.2) 31(100.0)

Total Number responses(%) 52(10.0) 74(14.3) 158(30.4) 130(25.0) 75(14.5) 30(5.8) 519(100.0) 　
***p-value < 0.001, the slo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(α=0.001).
NSNot significant.

Table 3. Place of purchasing grapes

Variable Category

Frequency(%)

X2 value　Wholesale
market

Nearby
supermarket　

Traditional
market　

Department
store　

Street
store　 　Others Total　

Gender
Male 85(0.5) 26(15.6) 32(19.2) 10(6.0) 1(0.6) 13(7.8) 167(100.0)

17.239**

Female 154(43.8) 80(22.7) 70(19.9) 10(2.8) 22(6.3) 16(4.5) 352(100.0)

Age

20-30 124(44.9) 63(22.8) 45(16.3) 14(5.0) 12(4.3) 18(6.5) 276(100.0)

33.606*30-40 63(50.0) 22(17.5) 32(25.4) 4(3.2) 2(1.6) 3(2.4) 126(100.0)

40-50 34(49.3) 13(18.8) 16(23.2) 1(1.4) 3(4.3) 2(2.9) 69(100.0)

50-59 18(37.5) 8(16.7) 9(18.8) 1(2.1) 6(12.5) 6(12.5) 48(100.0)

Monthly income 
(1,000 won)

<100 84(46.7) 36(20.0) 25(13.9) 5(2.8) 13(7.2) 17(9.4) 180(100.0)

58.537
***

100-199 59(40.4) 34(23.3) 42(28.8) 5(3.4) 3(2.1) 3(2.1) 146(100.0)

200-299 56(50.5) 30(27.0) 12(10.8) 6(5.4) 1(0.9) 6(5.4) 111(100.0)

300-399 28(54.9) 5(9.8) 10(19.6) 1(2.0) 4(7.8) 3(5.9) 51(100.0)

≥400 12(38.7) 1(3.2) 13(41.9) 3(9.7) 2(6.5) 0(0.0) 31(100.0)

Total Number responses(%) 239(46.1) 106(20.4) 102(19.7) 20(3.9) 23(4.4) 29(5.6) 519(100.0) 　
*
p-value < 0.05, the slo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(α=0.05).

**
p-value < 0.01, the slo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(α=0.01).

***
p-value < 0.001, the slo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(α=0.001).

한 번, 50대는 한 달에 한 번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

낮을수록 포도 소비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(p<0.001), 

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2-3주에 한 번 포도를 구입하는 빈도

가 가장 높았으며, 이는 Jin(12)이 조사한 과일의 구입 빈도 

결과와 유사하였다. 그러나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

는 포도 소비 빈도가 한 달에 2-3번이라고 응답하여

(p<0.001) 다소 차이를 보였다. 

포도 구입 장소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대형할인마트

(46.1%)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, 그 다음으로 인근 

슈퍼마켓(20.4%), 재래시장(19.7%)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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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었다. 그 외 노점(4.4%), 백화점(3.9%)에서는 많이 구

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(Table 3). 이는 Cho 등(13)

이 조사한 사과의 구입 장소로 소비자들이 대형할인마트, 

재래시장, 인근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와 비슷

하였다. 조사대상자의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

곳은 할인마트였고, 그 다음으로 20대는 인근 슈퍼마켓, 

30-50대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(p<0.05). 소

득 수준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

만 대형할인마트 다음으로 인근 슈퍼마켓 이용이 높았고, 

나머지 계층에서는 대형할인마트 다음으로 재래시장을 많

이 이용하고 있었다(p<0.001). 

포도 구입 시 구매단위에 대한 조사 결과, 포도 3-5 송이

(38.5%) 및 2 kg인 포도 6-10 송이(38.3%) 구입이 많았다. 

그 다음으로 10 kg 상자 구입이 16.6%, 포도 1 송이는 2.5%, 

15 kg 상자는 2.3%로 낱개나 상자단위로 구입되는 경우는 

적음을 알 수 있었다(Fig. 1). 상자 단위보다는 소포장 형태

로 많이 구입되고 있었는데, 이는 과일류의 포장단위가 작

아질수록 상품가치가 높아지고, 취급의 편리성과 저장성 

및 신뢰성이 높은 소포장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

사료된다(14). 포도의 경우 줄기에 붙어있는 알맹이가 탈립

되며 터져서 물러지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는데, 이것이 소

비자들의 구매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며, 포

도의 형태에 알맞은 다양한 포장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

있다고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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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Purchasing unit of grape at one time.

포도에 대한 기호도

포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호도 조사 결과 매우 좋음이 

32%, 좋음이 44%으로 전체 응답자의 76%가 좋음 이상을 

선택한 것으로 보아, 일반적으로 포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

음을 알 수 있었다. 20%의 조사대상자는 선호도가 보통이

라고 하였으며, 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%였다. 매우 

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%로 전반적인 포도에 대한 

기호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(Fig. 2). 

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도 크기에 대한 조사 결과 큰 

크기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.8%로 가장 높았으며, 

Very like, 32%

Like, 44%

Neither, 20%

Very dislike, 0%

Dislike, 4%

Fig. 2. Preference degree of grape.

매우 큰 크기는 11.4%, 작은 크기는 7.0%로 매우 낮았다

(Table 4).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큰 크기

의 포도를 선호하였으며,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, 연령별

에 따른 차이 역시 전 연령층에서 큰 크기의 포도를 선호하

였으며,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.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

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큰 크기를 가장 

선호하였지만,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보통 크기

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(p<0.001). 과실 크기에 대

한 소비자 선호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선호 변화 방향

을 밝혀내고, 과실 생산과 유통 과정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

원하는 품질의 과실을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

다(10).

포도의 맛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 Fig. 3과 같다. 

단맛과 신맛의 적절한 조화가 44%로 가장 높았으며, 그 

다음으로 아주 단맛이 38%, 옅은 단맛이 16%로 56%의 

응답자가 단맛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. 옅은 신맛과 아주 

신맛을 선호하는 비율은 각 1%로 매우 낮았다. 포도 생산자

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맛을 가진 포도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

위해 신속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(15).

Slight
sweetness, 16%

Very sweetness,
38%

Sweet + Sour,
44%

Slight
sourness, 1%

Very sourness,
1%

Fig. 3. Preference for grape taste.

포도 씨 유․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포도 선호도에 대한 

조사 결과는 Table. 5와 같으며, 남성의 41.8%는 씨 없는 

포도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나 여성의 47.4%는 상관없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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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4. Preference for grape size

Variable Category
Frequency(%)

X2 value
　Very small Small　 Moderate　 Big　 Very big　 Total　

Gender
Male 0(0.0) 5(3.0) 56(34.1) 79(48.2) 24(14.6) 164(100.0)

8.562NS

Female 1(0.3) 31(8.8) 107(30.4) 178(50.6) 35(9.9) 352(100.0)

Age

20-30 1(0.4) 24(8.6) 88(31.9) 132(47.8) 31(11.5) 276(100.0)

19.083NS30-40 0(0.0) 7(5.6) 31(24.6) 67(53.2) 21(16.7) 126(100.0)

40-50 0(0.0) 2(3.0) 28(42.4) 35(53.0) 1(1.5) 66(100.0)

50-59 0(0.0) 3(6.3) 16(33.3) 23(47.9) 6(12.5) 48(100.0)

Monthly income 
(1,000 won)

<100 0(0.0) 25(13.9) 51(28.3) 88(48.9) 16(8.9) 180(100.0)

46.585
***

100-199 1(0.7) 6(4.1) 41(28.1) 82(56.2) 16(11.0) 146(100.0)

200-299 0(0.0) 1(0.9) 42(37.8) 55(49.5) 13(11.7) 111(100.0)

300-399 0(0.0) 2(4.2) 14(29.2) 27(56.3) 5(10.4) 48(100.0)

≥400 0(0.0) 2(6.5) 15(48.4) 5(16.1) 9(29.0) 31(100.0)

Total Number responses(%) 1(0.2) 36(7.0) 163(31.6) 257(49.8) 59(11.4) 516(100.0) 　
***

p-value < 0.001, the slo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 from zero (α=0.001).
NS

Not significant.

Table 5. Preference comparison of intake type with or without 
seed

Variable
Frequency (%)

X2 value
With seed Without seed Neither Total 

Gender
Male 35(22.2) 66(41.8) 57(36.1) 158(100.0)

8.06***

Female 48(13.8) 135(38.8) 165(47.4) 348(100.0)

Age

20-29 34(12.5) 104(38.2) 134(49.3) 272(100.0)

33.36
***30-39 11(8.9) 60(48.8) 52(42.3) 123(100.0)

40-49 25(39.1) 15(23.4) 24(37.5) 64(100.0)

50-59 13(27.1) 23(47.9) 12(25.0) 48(100.0)

Total 83(16.4) 201(39.7) 222(43.9) 506(100.0)
***

 : p<0.001, the slo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(a=0.001).

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. 연령

별로는 20-29세는 씨의 유․무에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

이 49.3%로 가장 높았으며, 12.5%는 씨 있는 포도를 선호한

다고 하였다. 30-39세의 경우 48.8%가 씨 없는 포도를 선호

한다고 응답하였고, 42.3%는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. 씨 

있는 포도를 선호한 경우는 8.9%에 불과하였다. 40-49세의 

경우 39.1%의 응답자가 씨 있는 포도를 좋아한다고 하였으

며, 37.5%는 상관없다고 응답하였고, 23.4%는 씨 없는 포도

를 선호한다고 하였다. 50-59세의 경우는 47.9%가 씨 없는 

포도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씨 있는 포도와 상관없다고 

응답한 비율은 각각 27.1%, 25.0%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

었다(p<0.001).

포도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인자와 포도의 맛

Table 6. Outer/Inner quality factors of considering when grapes 
are marketed

No. Factors on outer quality Factors on inner quality

1 Fullness of bunch Sweetness

2 Shapes․Size Flavor of grape characteristic

3 No scar(good appearance) Suitable reconciliation of acerbity and 
sweetness

4 Color Nectar of rich

5 Odor Firmness and Crispness

6 Firmness Sourness

7 Freshness of bunch Others

8 Species

9 Safety

10 Others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

같다.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인자로 포도송이의 

충실도가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 낱알의 크기․균일

도, 흠집 유․무, 색, 냄새, 단단함, 포도송이 줄기의 신선도, 

품종, 안전성(잔류농약)의 순서로 나타났으며, 포도송이의 

충실도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

있었다.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맛을 가장 고려하

였으며, 포도 고유의 향미(맛+냄새), 단맛과 신맛의 적절한 

조화, 과즙이 많고 부드러움, 신맛의 순서로 단맛이 포도의 

맛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. Jolly 

등(16)에 의하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

요인은 안전성이며, 한 등(17)의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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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으로 고려되며 가격은 마지막 결정요인이라고 하여 본 

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.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 

시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연령, 성별 등의 인적 

특성과 경험이나 개성 등의 심리적 요인, 건강상태 등과 

관련이 있고, 선호도와 다른 사람의 권유 정도 등 또한 영향

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(12,18-22). 

이러한 조사 결과는 포도 품질에 대한 기존의 추상적 

개념의 ‘고품질’ 의 의미를 객관화하는 기술개발에 도움을 

줄 것으로 사료된다.

요   약

본 연구에서는 포도의 객관적 품질 계량화 기술 개발을 

위하여 포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

다.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, 구입 빈도, 구입 

장소, 구입 단위, 선호도, 포도 씨 유․무에 대한 선호도 

및 내․외적 품질인자 등이었다. 총 519명의 응답자에 대하

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SPSS Win program (Version 

14.0)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(Chi-square test)을 실시하

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. 설문응답 분석 결과 포도 구입은 

대형할인마트(46.1%)에서 이루어졌으며, 구입 단위는 3-5 

송이가 38.5%로 가장 많았다. 응답자의 76%는 포도를 선호

한다고 하였으며, 포도 크기에 있어서는 49.8%의 응답자가 

작은 크기보다는 큰 크기의 포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. 포

도 씨 유․무에 대해서는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하였으며, 

소비자가 포도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인자 중 외적 품질인

자로는 포도송이의 충실도였고, 내적 품질인자로는 단맛으

로 조사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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